
화학·바이오 안전성평가연구소 준공
산자부 , 국내 화학·바이오산업의 신물질 개발 및 수출촉진 기반 마련

OECD의 Good Laboratory Practice(우수 실험실 운영제도)를 충족하는 한국화학연구원(원장 김충섭) 부설

안전성평가연구소 시험연구동이 2002년 5월3일 준공됐다.

안전성평가연구소는 화학 및 바이오산업 관련 신물질 등록과 수출할 때 필요한 안전성평가를 담당하는 기

관으로 국내 화학·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1997년부터 국비 총 400억4300만원을 투입해 국제공인 수준의

안전성평가 전문기관을 구축한 것이다.

새로 건설된 안전성평가연구소 시험연구동은 부지면적 9900㎡, 연면적 1만7200㎡의 지하 1층, 지상 3층 건물

로 구성돼 있으며, 최첨단 동물시험동·연구동 2개동에 220여종의 안전성평가 장비를 보유하고 관련기업의 신

물질·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현재 국내 안전성평가 수요는 2001년 기준 155억원으로 70% 이상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다.

산업자원부는 연구동 완공으로 국내에서 국제 수준의 안전성 평가가 가능해 2008년에는 국내에서 70-80%의

안전성평가가 이루어져 약 250억원 정도의 외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또 소요시간 단축(6개월) 및 비용절감(50-70%) 등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국내 기술

정보의 해외유출이 방지됨으로써 신물질·신제품 개발과 수출 촉진 등 화학 및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향상이

크게 기대되고 있다.

한편, 시험동 준공식에는 임내규 산업자원부차관,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, 이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청장,

이복영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 및 화학·바이오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, 대림산업 추문석 상무

보 등 건설 유공자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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